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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functions in traditional Korean special costumes in accordance with the climatic factor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focused on clothes worn by commoners during the Joseon dynasty. Climate change has been a major global issue in recent times, and it has been a hot topic in social, cultural, scientific, economic, and industrial communitie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rapidly changing climate, and finding ways to cope with unusual temperatures. This thesis studies the development of special costumes in preparation for unusual climates, and requirements of the costume in accordance with the climatic factor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Its biggest significance lies in collecting and organizing the research data on special costume studies, and on costumes of the commoners, which have been fairly insufficient up to this point. After the Little Ice Age, the Joseon Dynasty period faced poor external environment due to unusual temperatures. The results of studying the costumes of the commoners are as follows: The climate of the Korean peninsula displayed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eason, so the form, material, and appearance of the seasonal clothing items showed clear differences, and the difference in the crops cultivated according to the climate led to difference in material and material preference shown in the costumes. This meant that costumes differed based on region. In addition, difference in social hierarchy, regulations on costume according to class, and farming oriented social background during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slowed the development of costumes of commoners, but appears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costumes. We anticipate more succeeding studies on costumes of the commoners and special costumes in the future. We hope more costumes that can wisely respond to the approaching changes in temperature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designed via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special cos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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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며, 남과 북의 기온 차이 또한 크다.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편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 안에서도 절기마다 그 기후의 변화가 뚜렷하며, 지형적인 위치의 차이가 기후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같은 날 한반도의 남과 북, 동과 서는 서로 다른 기온과 대기상태를 보인다.

        기후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중 하나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의 원인이 되었고, 현대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상품의 개발이나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연구들 뿐 만아니라 친환경 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태생부터 기후와 외부환경들로부터 인체와 체온을 보호하려 노력하였고, 그러한 선조들의 노력은 우리의 문화유산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통 가옥의 구조라던가 염장한 음식을 먹는 식생활, 천 사이에 솜을 두어 누벼 입는 누비옷 역시 한반도의 기후적 요인에 맞게 발달 된 생활양식의 예이다.

        이러한 기후적 요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패션 산업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디자인 연구와 마케팅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 패션산업이 기후에 대비한 의복이나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받은 복식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근래에는 왕가의 복식이나 대례복 연구에서 벗어나 민가와 기층민 복식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복식사 연구와 기후에 영향을 받아 발달 된 특수의복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노동을 해야 했던 옛 선조들의 노동복 즉, 기층민복식 중 기후에 영향을 받아 발전된 전통 특수의복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속학적 사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기층민 복식으로 연구의 범위에 한정을 두어 한반도의 기후적 요인이 전통 특수의복의 생성과 발달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와 기후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달된 특수의복의 지역적 특성 고찰과 특수의상이 어떻게 발달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전통 특수의복에 대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특성별로 정리하고, 한국 전통 특수 복식에 대한 연구를 발전 시켜 갈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는 다목적 기능성 복식의 연구와 한국 전통 특수의복의 현대화에 발판이 되어 후속연구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전통 특수 복식의 연구를 통해 섬유나 소재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후 대응 의복이 아닌 다양한 아이템의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어 한국적인 특수 의복 디자인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고찰을 위해 ‘우장’과 ‘전통 특수의복’, ‘전통 계절 의복’, ‘서민복식’등을 다룬 국내 학위자료, 학회지 논문, 단행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식사 자료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조선시대 기층민 복식 중 특수의복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조선시대 기상자료와 현재의 기상청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반도의 기후적 요인의 변화추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형적인 기후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받은 전통 특수의복을 방한, 방서, 방수의 기능에 따라 의복을 나누어 정리하고, 지리적 요인에 따라 각각의 전통 특수의복이 어떠한 차이를 두어 쓰이고 발전하였는지를 통해 기후적 요인과 전통 특수의복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후에 따른 의복의 발전관계 및 특수 의복의 지역적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국가의 분단으로 인한 자료수집에 물리적인 한계를 느껴 본 논문에서는 위도 38도 이하 남한에 남겨진 조선시대 전통 특수 의상 자료들을 통해 산간지대인 동쪽과 비교적 평지대인 서쪽으로 나누어 의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며 별도의 도서지역은 제주를 대표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Ⅱ. 일반적 고찰
      
        1. 조선시대 기층민의 형성과 범위
        조선시대 계급은 크게 초기와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와 신분에 따라 계급을 나누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신분제도를 따라 양천제로 신분을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고, 그 안에서 세세하게 신분계급이 나뉘어 졌다. 중기에는 반상제가 도입되어 지배계층과 중간계층, 피지배계층과 최하층으로 나뉘어졌다(Baek & Choi, 2004). 후기에는 신분제의 동요로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양반이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층민은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신분계급은 아니다. 양인을 지칭하는 말도 천인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지만 기층민(基層民)은 사회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으로 기득권층이 아닌 백성, 일반 서민으로 그 범위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상층ㆍ중간층ㆍ하층의 3계층으로 나눌 경우, 상층문화는 소수의 정신적 지도자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중간층문화는 상층문화가 중간층에 불완전한 모양으로 받아들여진 문화이며, 하층문화는 이들 상층에서 형성된 문화가 민족의 모태로서의 서민대중인 기층에 침하(沈下)한 것인데, 이 기층 속에 유지되어 있는 문화를 기층문화라고 한다. 이는 외부로부터 수용한 표층(表層)문화와 대응되는 것이며, 민족이나 지역의 문화가 내적인 발전ㆍ전파ㆍ접촉ㆍ피정복 등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는 그 민족이나 지역의 전통적이며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기층문화’, 2015).

        기층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긴 어렵지만 기층문화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향유계층이 아닌 피지배층에서 생업을 위해 야외 활동을 주로 해야 하는 백성, 기층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서민 대중을 기층민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기후에 영향을 받은 특수의복을 연구의 주제로 다루는 만큼 생업을 위해 기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했던 신분계층의 사람을 포함하여 기층민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한반도 기후의 지역적 특성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 걸쳐 나타나는 평균의 대기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척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이는 크게 위도, 고도, 지형 등의 지리적(地理的) 기후인자와 기단, 전선, 기압배치 등의 동기후적(動氣候學) 기후인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Kim & Lee, n.d.). 한반도의 지리적 기후 인자는 제 4기의 마지막 빙하기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지형을 토대로 현세의 후빙기에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형성된 지형으로 현재의 한반도 지형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제 4계’, 2015).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Fig. 1>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현재의 지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Fig. 1> 
				
          

          
            Kangnido 1402, Kim sahyeong, Lee hoe, lee mu
            (navercast n.d.)

          
          

          

        

        조선시대에는 한반도에 나타난 모든 기상 변화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하였다. 또한 고려의 서운관을 계승한 관상감을 두어 천문ㆍ측후ㆍ지리학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측우기가 발명되어 과학적인 강우량의 관측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기상관측의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조선이 건국된 15~18세기의 지구는 마지막 소빙하기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거의 모든 시기에 해당하며, 17세기에 가장 극에 달한다(Kim, 1985). 그로인해 조선시대의 한반도는 이상저온과 이상 가후 현상이 나타나며,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

        조선시대 이상기온에 대해 정리한 <Table 1>를 보면 1600년대부터 기온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상기후에 대한 여러 일화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고 기후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논문과 단행본, 조선시대 지도를 살펴보면, 지리적 기후 인자는 오늘날과 같으나 동기후적 기후인자는 소빙기로 인해 현재보다 춥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동적인 동기후적 기후인자에 따른 조선시대 한반도 기후의 변화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한반도의 지형을 평지대, 산간지대, 한반도의 여러 섬 지대를 대표하는 제주, 세 가지로 나누어 특수복식의 대표적인 기능과 관련지어 한국전통 특수복식의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Table 1> 
				
          

          
            Frequency of Abnormality that Means Decline of Cool Temperature
          
          

        

        
          
            
              	Period
              	Rain
              	Frost
              	Snow
              	Wind
              	Hail
              	Thunder
              	Fog
              	Cold
              	Total
            

          
          
            	1392~1400
            	-
            	1
            	-
            	-
            	-
            	-
            	-
            	
            	1
          

          
            	1401~1450
            	2
            	2
            	-
            	-
            	2
            	2
            	-
            	
            	8
          

          
            	1451~1500
            	2
            	-
            	-
            	1
            	-
            	4
            	1
            	
            	8
          

          
            	1501~1550
            	3
            	-
            	-
            	-
            	-
            	3
            	-
            	
            	6
          

          
            	1551~1600
            	8
            	3
            	1
            	-
            	2
            	2
            	5
            	
            	21
          

          
            	1601~1650
            	9
            	5
            	3
            	5
            	10
            	9
            	2
            	1
            	44
          

          
            	1651~1700
            	2
            	5
            	5
            	-
            	1
            	-
            	-
            	
            	13
          

          
            	1701~1750
            	9
            	1
            	3
            	2
            	-
            	1
            	-
            	
            	16
          

          
            	1751~1800
            	8
            	2
            	1
            	-
            	-
            	-
            	-
            	
            	11
          

          
            	1801~1850
            	21
            	-
            	-
            	-
            	2
            	-
            	-
            	
            	23
          

          
            	1851~1900
            	24
            	-
            	-
            	-
            	1
            	1
            	-
            	
            	26
          

          
            	1901~1910
            	-
            	-
            	-
            	-
            	-
            	-
            	-
            	
            	-
          

          
            	Total
            	88
            	19
            	13
            	8
            	17
            	22
            	7
            	1
            	173
          

        

        
          
            (Kim, 1985, p. 384)
          

        

        

      

    

    

  
    
      Ⅲ. 조선시대 기층민의 특수의상 연구
      인간이 의복 없이 체온을 유지 할 수 있는 온도는 25~26°C로 이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의복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체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부환경의 온도와 습도이다(Korea dictionary Researcher[KDR], 1996). 춥고 건조한 날씨인지 덥고 습한 날씨인지에 따라 의복의 요구조건이 달라진다. 인체가 체온을 유지하기 가장 힘든 조건은 춥고 습할 때 이다. 습기는 체온을 떨어트리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동상에 걸릴 수 있다.

      조선시대 기층민은 낮은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형태의 복식을 갖추기 어려웠으며 계급에 따른 복식의 규제로 장식이나 색채 또한 가미되지 않았다(Kim & Lim, 2009). 위와 같은 이유로 기층민의 특수의상은 기본적인 복식의 형태에서 크게 다르게 발달되지 못하고, 의복에 소재를 변화하여 제작하거나, 여러 의상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계절 마다 변화하는 한반도 기후에 대비하였다. 의복에 부족한 방한, 방수, 방서의 기능을 장신구의 착용으로 보완하여 의복의 직접적인 변형이나 발전 보다는 계절과 기후에 맞춰 의복과 함께 착용하는 장신구의 발달이 더욱 눈에 띈다.

      
        1. 방한의 의복
        우리나라는 같은 중위도에 위치한 다른 나라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낮은 편이다.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소빙기의 영향으로 오늘날 겨울철의 기온보다 더 추웠을 것이며,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이상기후가 보이기도 하였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1981~2010 한국 기후도에서 발췌한 <Fig. 2>처럼 삼지연의 연평균 기온은 1°C 이고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16°C 이다. 최북단과 최남단의 기온차가 무려 15°C이며, 1년 중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기온은 <Fig. 3>에서 보여 지듯이 남한을 기준으로 대관령이 -6°C이하, 서귀포가 6°C이상으로 12°C이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Fig. 2> 
				
          

          
            South Korea's average temperature for the year
            (Weather industry information Republic, 2012, p. 0)

          
          

          

        

        
          
          

          <Fig. 3> 
				
          

          
            South Korea's average temperature in January
            (Weather industry information Republic, 2012, p. 3)

          
          

          

        

        겨울에는 기온과 함께 적설량에 따라 차림새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적설량의 분포도 또한 1월 연평균 기온 분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1월 평균 최저기온을 보이는 대관령에 적설량이 가장 크고 연평균 기온이 높은 제주에 적설량이 가장 적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기온이 낮은 산간지대는 평지대 보다 눈에 대비하는 의복이 더욱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주 사용되었을 것이며, 해안 지방과 산간지방이 좁은 면적에서 함께 나타나는 지형의 제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수의상이 발전 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방한 의류의 소재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 삼베나 모시를 사용해 지은 옷으로 사시사철을 버틸 정도로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던 기층민들에게 15세기 초 조선에서는 국가적으로 양잠업을 보급하는데, 16세기에 이르러 농업의 한 분야로 정착하게 된다(Baek & Choi, 2004).

        16세기 양잠업은 소작농들과 작은 전답을 소유한 사대부가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주요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주들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산업으로 발전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다. 경작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약 40일간 집중적인 노동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잠업은 16세기 농가의 부업으로 급성장한다. (Nam, 2002). 농민들의 양잠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활동이었으므로 방한의류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나 방한용 쓰개나 장식의 소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방한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것은 면이다. 고려 말 문익점이 들여 온 목화씨로 시작된 목면재배의 발달로 조선시대 초기 대량재배에 성공하면서 기층민들도 무명옷을 지어입고, 솜을 두어 의복을 누벼 입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방한을 위한 의복 착장이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 홑겹이나 겹, 솜을 두거나 누비는 형태로 기후에 맞게 변형을 두어 착용함으로써, 복식에 방한의 기능을 부여한 기층민이 입었던 포에는 액주름포(액주음포(腋注音袍)<Fig. 4>가 있다. 액주름포는 겨드랑이 밑에 주름이 있는 형태가 특징적이며,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선 초중기의 출토복식에서는 나타나지만 임진왜란이후의 자료는 아직 전무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NHCC], 2006). 또한 품이 넓은 바지에 보온과 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에는 무명, 여름에는 모시로 만들어 행전(行纏)<Fig. 5>을 착용하였는데, 일반 서민층에서는 활동복위에 행전을 치고, 천인은 행전을 치지 못하였지만 끈으로 바지 중간을 동여매 행전을 대신했다(NHCC, 2006).

        
          
          

          <Fig .4> 
				
          

          
            Aekjurumpo
            (The National Fola of Korea n.d.-a)

          
          

          

        

        
          
          

          <Fig 5> 
				
          

          
            Hangjeon (putties)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d.-a)

          
          

          

        

        여성들은 치마 안에 받쳐 입는 속바지를 누비바지나 솜바지로 착용하여 추운 겨울에 대비 하였고, 여성용 쓰개의 한 종류인 처네(천의(薦衣))<Fig. 6>를 머리에 둘러 방한용으로 사용하였다(Ryu et al., 2008). 처네는 서민층 부녀자들의 내외용 쓰개로 장옷에서 파생된 형태로 장옷 보다 짧고 소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명주 안에 솜을 넣어 만들어 방한용 쓰개로 사용하였다.

        
          
          

          <Fig. 6> 
				
          

          
            Finding the temple after hearing a bell sound, Shin Yun Bok
            (Terms.naver, n.d.-a)

          
          

          

        

        이 외에도 남녀가 같이 착용한 방한용 의복으로는 배자가 있는데, 남녀의 배자는 형태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남자의 배자는 길이가 앞은 짧고 뒤가 길었으며, 옆은 트여있고 어깨만 연결되어있었다. 겨드랑이 밑에는 조그만 고리로 여밈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여자는 저고리와 형태는 같지만 깃이 없었다(An, 2006).

        
          1) 평지대
          비옥한 평지대는 논농사나 밭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의 거주가 많았던 지역으로 짚이나 풀을 소재로 사용한 의복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가 농업이 활성화 된 평지대에 속하며, 연평균기온이 산간지대 보다 따뜻하고 적설량 또한 적은 것이 특징이다. 논농사를 생업의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에 따라 대부분의 식량은 가을철 추수를 통해 저장하여 겨울을 지냈고, 겨울철에는 소일거리를 하며, 온돌이 있는 실내에서 생활하였다. 양잠업과 목면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솜을 두어 누벼 입는 의복이 특징적이며 액주음포와 누비토시가 대표적이다.

        

        
          2) 산간지대
          산간지대는 겨울철에 낮은 기온과 많은 눈으로 인해 그에 대비하는 의상이 많이 발전 되었다. 농사를 통해 자연적으로 얻는 재료 보다는 수렵활동을 통한 모피의 사용이 나타나며, 척박한 환경 탓에 짚이나 풀이 귀하였다. 눈이 많은 북쪽의 산간지방에서는 여름 옷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삼베옷을 상용했으며 눈이 묻어도 잘 털어진다. 일을 할 때 의례 머리에 흰 수건을 썼는데 이는 여름 햇빛을 가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집안에서도 썼다(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2014). 이 머릿수건은 머리 전체를 감싸기도 하고 접어 올려 멋스럽게 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카프처럼 머리에 얹어 양 볼을 감싸는 형태로 착용하여 방한효과를 꾀하기도 하였다. 머릿수건은 목적과 연출방식,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쓰개로 사용되었다(Kang & Kim, 2015). 또한 머릿수건은 지역마다 착용방법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강원도와 함경도 지방에서는 정사각형의 천을 반으로 접어 세모모양으로 만든 뒤 뒤끝을 접어 넣어 사용했으며,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는 머리카락이 날라지 않게 좁고 긴 무명수건을 한 겹으로 만들어 이마를 약간 가리는 형태로 머리전체를 덮은 뒤 간단하게 매어 쓰는 형태로 썼다. 경상도에서는 머리에서부터 양 볼과 턱을 감싸고 다시 정수리위로 올려 매는 형태로 착용했다(Kim, 1998).

          조선시대에는 때와 장소, 계급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모자류가 많았지만 기층민에게 허락된 수는 많지 않았다. 방한용 모자로 기층민은 조바위 <Fig. 8>나 볼끼 정도를 착용하였는데, 볼끼는 양 뺨을 감싸는 형태로 풍차<Fig. 7>에서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데, 풍차의 귀에서 내려와 뺨을 감싸는 부분이 바로 볼끼이다. 기층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풍차나 조바위 보다는 볼끼의 이용이 더욱 활발했다.

          
            
            

            <Fig. 7> 
				
            

            
              PungCh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d.-b)

            
            

            

          

          
            
            

            <Fig .8> 
				
            

            
              jobawi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d.-c)

            
            

            

          

          산간지대에서는 눈 덮인 겨울 산길을 오갈 때 수렵이나 보행의 편리함을 위해 둥그런 나무테에 짚을 감아 만든 설피<Fig. 9>와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멱신(설답(雪踏))<Fig. 9>, 짚 행전<Fig. 9> 등으로 차가운 눈으로부터 발을 보호하였다. 이는 눈이 녹아 발의 체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외부의 기온으로 인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대비해준다. 멱신 안에 솜을 넣은 누비버선이나 털토시, 감발을 착용해 보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Fig. 9> 
				
            

            
              Straw Hangjeon (putties)
              (Doopedia, n.d.)

            
            

            

          

        

        
          3) 제주
          제주는 산간지대와 중ㆍ산간지대 평지와 해안지대가 아주 좁은 면적에 형성된 지형으로 같은 날 산간지대의 날씨와 해안가의 날씨가 전혀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제주의 독특한 지형만큼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노동복이 바로 갖옷<Fig. 10> 이다. 산을 태워 밭을 일구는 화전민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는데 우리가 노동복으로 착용했던 옷으로 수렵이나 목축을 하며 얻어지는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다. 육지에 있는 기층민들의 복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바로 제주 갖옷이다. 이런 갖옷에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발 토시와 같은 형태의 가죽 발레를 입고, 털벙거지를 쓰기도 하였다. 육지의 누비버선이나 솜버선처럼 제주는 가죽보선이라는 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신었는데, 방한을 위해 바닥에 산듸(밭에 심는 벼)집을 깔아서 신고, 눈이 오면 설피를 신었다.

          
            
            

            <Fig. 10> 
				
            

            
              Gatot (Fur clothes)
              (Jeju-do, 1996, p. 61)

            
            

            

          

        

      

      
        2. 방서의 의복
        우리나라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덥고 습하며, 때때로 긴 장마에 들어선다. 가뭄이나 홍수, 태풍의 자연재해가 많은 계절이지만 농업을 생업의 기반으로 하는 우리 옛선조들에게 여름은 혹독한 외부환경에 맞서 노동을 해야 했던 계절이었다. 그로인해 부분적인 장신구로 기능을 더하던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전신을 가리는 형태의 특수의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추운 겨울에도 삼베나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생활하는 기층민에게는 겨울보단 차라리 의복을 탈의 할 수 있는 여름이 계절을 나기에는 더욱 수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기후에 영향을 받아 발전 된 특수의상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소재는 삼베나 모시 등 차갑고 딱딱해 인체에 감기지 않고 땀이 잘 배출되는 소재를 선호 하였고,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두어 통풍을 용이하게 하는 한복의 구조는 습한 여름철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Kim et al., 2008). 여름철 기층민의 노동복은 반 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바지는 행전을 치거나 끈으로 바지를 동여매 신체를 최대한 노출 시켰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바지를 걷어 올려 입었다. 날이 더워지면서 고름이 사라지고, 앞 중심에 여밈 단추 하나로 여밈을 대신하였다.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들어 입었으며, 저고리밑에는 등거리 적삼, 바지 밑에는 잠뱅이를 각 각 밑받침 옷으로 입었다. 햇빛이 강할 때에는 대오리나 갈대로 짠 삿갓으로 강한 빛과 더위를 피하고 갑작스레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기도 하였다. 등거리<Fig. 11>는 반 저고리와 비슷한 형태의 상의이다. 또한 머리에 흰 수건을 둘러 흐르는 땀을 닦거나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으며, 머리와 피부가 햇볕에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 않게 하였다(NFMK, 1998).

        
          
          

          <Fig. 11> 
				
          

          
            Dungguri
            (Terms.naver, n.d.-b)

          
          

          

        

        
          1) 평지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인 만큼 짚이나 풀을 이용해 만드는 삿갓<Fig. 12>을 풍족하게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는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로 농민이 사용한 것은 농립이라고 불렀다. 안동에서는 한복차림 노동복의 경우 특징적으로 나타난 의복은 조끼적삼이다. 이것은 조끼도 아니고 적삼도 아닌 모양으로 섶과 깃이 없으며 길이는 허리 밑에 닿을 정도이다. 삼베로 만들어 맨살에 입으며 일명 짝살이라고도 한다. 또한 노동복으로 조끼와 적삼의 중간 형태인 조끼적삼을 입은 것도 특징적이다. 조선시대 백정은 기층민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의 사람으로 그들의 여름철 노동복은 고의적삼(Lee, 1998)이 있다. 고의는 남자의 여름바지로 홑겹의 바지를 말한다(Lim, 1997).

          
            
            

            <Fig. 12> 
				
            

            
              Sat-g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rea, n.d.,-d)
            
            

            

          

        

        
          2) 산간지대
          생활이 궁핍했던 산간지대 사람들은 노동복과 일상복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대로 사계절을 베나 모시옷으로 지내는 이가 많았고, 노동복이라 칭할 수 있는 옷은 잠뱅이가 있을 것이다. 그마저도 날이 더워지면 고쟁이나 속곳류만 착용하고 일하기도 하였다.

        

        
          3) 제주
          제주는 섬 지형으로 여름이면 더욱 습하고 더운 기후로 삼베나 모시로 의복을 해 입어도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면 의복이 자꾸만 몸에 달라붙게 되었고, 그로인해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담은 갈옷<Fig. 13>을 개발하게 되었다. 갈옷은 여름철 감이 익기 전 채취하여 으깬 감즙을 가지고 물들인 옷을 말한다. 이렇게 염색된 갈옷은 통기성과 방수성이 매우 좋아 고온다습한 제주의 기후에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았고, 여름철 노동복으로 애용되었다. 여기서 복식의 규제가 까다롭고 신분에 따른 복제의 규제로 흰옷을 주로 착용하던 기층민의 노동복에 소색이 아닌 염색색상이 나타나는 특별한 사례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댕댕이 덩굴로 정당벌립 <Fig. 14>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댕댕이 덩굴을 사용하여 만들며, 원시림을 헤치며 목축업을 하거나 밭일을 해야 했던 조선시대 제주도 기층민에게 적합한 쓰개이다.

          
            
            

            <Fig. 13> 
				
            

            
              Gal-ot
              (The National Folk Museum, n.d.-e)

            
            

            

          

          
            
            

            <Fig 14> 
				
            

            
              Jeongdangbulrip
              (The National Folk Museum, n.d.-f)

            
            

            

          

        

      

      
        3. 방수의 의복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북태평양기단은 우리나라로 오면서 바다를 지나며 기단에 습기와 열을 많이 흡수하여 덥고 습한 기후를 형성한다. 북태평양기단 외에도 여러 기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 강수량의45~60%가 여름철에 비가 되어 집중적으로 내린다. 강수량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농업에는 유리하지만 자칫 홍수나 태풍으로 번질 때에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집중적인 자연현상에 대비해 여름철 방수의 기능을 가진 특수의복으로는 대표적으로 우장(雨裝)이 있다. 우장은 갈모<Fig. 15>나 지삿갓을 쓰고 도롱이<Fig. 16>를 걸친 뒤 나막신을 신으면 완성되는 형태이다. 가볍게는 갈모만 들고 다니며 쓰기도 하고 도롱이만 가지고 다니며 머리까지 올려 쓰기도 했다. 갈모는 기름먹인 종이에 가는 대오리를 접는 칸마다 넣어 붙인 뒤 꼭대기에 꼭지를 달아 평소에는 쥘 부채처럼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고깔의 형태로 펴서 갓이나 갈모 테 위에 덮어 썼다.

        
          
          

          <Fig. 15> 
				
          

          
            Galmo
            (The National Folk Museum, n.d.-g)

          
          

          

        

        
          
          

          <Fig. 16> 
				
          

          
            Dorongi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0, p. 46)

          
          

          

        

        도롱이는 사의(蓑衣)라고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노동복으로 등장하며, 왕도 사의를 착용한 사실이 있다고 적혀있다. 같은 기능의 유삼은 사대부나 양반 사신 같은 고위계층에 한정된 우의라면 도롱이는 재료나 품질의 차이의 따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사용된 우의라 할 수 있다(Park, 2013).

        
          1) 평지대
          도롱이는 전국적으로 쓰여 졌는데, 그 소재나 제작 방식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인다. 평지대에서는 농업이 활성화 되어 짚이나 풀을 이용한 농기구를 만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의 도롱이 보다는 길이가 짧다. 띠 도롱이는 칡으로 노를 꼬아 엮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에 속했고, 웬만한 농부들은 대게 짚 도롱이를 입고 농사를 지었다. 짚 도롱이는 흔한데다 새끼로 엮어 만들어 무겁고 비가 잘 새어 불편했다고 한다(In, 1995). 짚으로 만든 도롱이는 흔히 집에 하나씩 마련해 두었던 우장구인 것을 알 수 있다. 도롱이와 함께 쓴 지삿갓은 갈모처럼 기름먹인 종이로 만드는데 대나무로 삿갓의 형태를 만들어 기름먹인 종이를 바르는 것이다.

        

        
          2) 산간지대
          산간지대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우장구를 만드는 자원이 귀하게 다뤄졌다. 짚신을 만드는 짚이 부족한 터라 칡이나 풀 등 다소 거친 소재들로도 우장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중 독특한 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강냉이 짚신이다. 이 짚신은 옥수수 껍질을 엮어 만드는 짚신으로 볏짚으로 만드는 짚신보다 질겨서 오래 신으며, 비가 오늘 날 신어도 흡수력이 적어서 가볍다고 한다(NFMK, 2014). 이렇게 산간지대에서 많이 자라는 옥수수를 이용해 옥수수의 껍질로 신을 만들어 신을 것도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나는 특수의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갈대로는 삿갓도 만들었는데, 역시 갈대를 반으로 쪼개 우산을 편 것만큼 넓게 엮어 쓰고 나가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잘 젖지 않았다.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는 것이 전형적인 우의인데, 도롱이의 밖은 띠, 안은 왕골을 대서 겹으로 엮었다(In, 1995)).이처럼 풀이나 띠로만 도롱이를 만들었던 평지대와 달리 산간지대는 왕골을 섞어 제작 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3) 제주
          제주에서도 부족한 짚을 대신해 띠로 도롱이를 엮었는데 제주의 도롱이는 안을 새끼로 엮고 겉은 띳잎을 엮어 씌운 형태로 도롱이의 안쪽이 직선적인 짜임이 아닌 그물 형태의 구조로 짜인 것이 특징적이며, 목축업을 했던 테우리의 영향으로 전신을 덮을만큼 긴 형태의 도롱이로 겨울에는 방한용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제주에서는 갖옷의 한 종류였던 가죽발레가 있는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발 토시와 같은 형태의 가죽 발레는 방한용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가죽소재 자체가 방수 기능을 톡톡히 해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에 영향을 받아 발전된 조선시대 기층민이 착용한 특수 복식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 특수의상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이나 기층민복식을 주제로 정리한 논문 및 단행본 등의 자료가 적어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선시대 전통 복식에 대해 연구한 단행본 및 논문에 짧게나마 언급된 기층민의 복식 중 특수의상을 선별한 뒤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여 정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기후가 지형적인 차이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그로인해 의복에서 요구 되는 형태와 소재, 아이템의 양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리적인 요인으로 달라지는 기후로 인해 재배되는 농작물의 차이는 의복에서 나타나는 소재와 소재 선호도에 대한 차이로 이어져 자연스레 의복에 지역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조선시대의 사회 계급의 차이와 계급별 복식의 규제 및 농업위주의 사회적 배경은 기층민 복식의 발전을 더디게 하였으나 특수의복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Table 2> 
				
        

        
          Differences in Traditional Korean Special Costumes by Climatic Factor on Korean Peninsula
        
        

      

      
        
          
            	
            	Against Cold Weather
            	Against Hot Weather
            	Against Wet Weather
            	
            	Regional Characteristics
          

        
        
          	Flatland
          	Aekjuumpo, Hangjeon (putties), Baeja (waist coat), Nubitoso (quilted arm warmer)
          	Satgat (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half Jeogori (Korean traditional half upper garment), Dungguri (sleeveless jacket), Jjaksal, Kowi Jeoksam (summer trousers and jacket), Joki Jeoksam (sleeved vest)
          	Dorongi (straw raincoat), Jisatgat (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 paper), Galmo (rain cover for a hat), Namaksin (wooden shoes with high supports)
          	
            
          
          	In the flatland areas, staw was used much. It is noticeable that Dorongi (straw raincoat) is divided to an upper and a lower part for the convenience of farming.
        

        
          	Mountainous Region
          	Headscarf, Jobawi (women´s winter hat with ear-flaps), Bolkki (a kind of muff for protecting the cheeks and ears in cold weather), Sulpi (snowshoe), Meoksin (shoes woven out of straw or hemp), Jiphangjeon (straw leggings), Nubi beoseon (traditional quilted socks), Tultosi (fur-lined arm warmer), Gambal (a strip of cloth for wrapping the feet in place of socks)
          	Jambangee (unlined Korean undershirt which reaches to the knee)
          	Gangnaeing Jipsin (corn leaf shoes), Dorongi (straw raincoat), Satgat (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Influenced by past hunting life, leather was used much. kudzu, corn leaf, and vine were used more than straw and cotton because the former are more easily obtainable in barren mountainous areas.
        

        
          	Jeju
          	Gatot (fur clothes), Gajukbalrae (leather clothes), Tulbungguji (soldier´s fur hat in old times), Gajuk Bosun (leather socks), Taewal (snow shoes),
          	Galot (clothes dyed of juice of the persimmons), (hat of cocclus trilobus)
          	Dorongi (straw raincoat), Gajukbalrae (leather clothes)
          	
            
          
          	Jeju special costumes have features of both flatland and mountainous region because it is an island where it is humid especially during summer. To overcome the climatic disadvantage, fabric was dyed of juice of the persimmons to change its texture. It is also visible that Dorongi (straw raincoat) was worn to prevent strong wind.
        

      

      

      1392년 건국 되어 1910년까지 총 518년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상기후와 소빙기로 인해 조선시대 기층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을 것이며 계속된 가난과 기근, 복식의 규제로 인해 기층민의 복식은 발전이나 변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척박했던 외부환경이 만들어준 특수의상은 소빙기로 인해 더욱 혹독했던 추위를 이겨낼 지혜를 후세에 남겨주었다.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또한 여름보다는 겨울을 두려워하고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였고, 농업이 주업인 사회체제 또한 의복의 소재와 형태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받은 전통 특수 의상의 종류 또한 방한의 기능을 가진 의상의 종류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방수의 기능을 가진 의상이 많고 마지막으로 방서의 기능을 가진 의상이 그 뒤를 잇는다. 방한의 의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옛 선조들의 의복은 추운 기온과 습기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여 지며,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에는 비교적 우리 전통 의상이 구조적으로 이상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받은 특수의상 중 조선시대 기층민 복식을 기능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 복식과 기후의 긴밀한 관계를 조선시대의 시대적ㆍ사회적 배경과 전통 특수의복을 통해 밝혀낸 것과 옛 선조들이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기능성 의류를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복식사 분야에서 추후 기층민 복식 및 한국 전통 특수의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본 논문을 발판으로 한국 전통 특수 의복을 모티브로 한 현대적인 특수의복을 연구하고 디자인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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